
염료감응 태양전지 실용화 앞당긴다!
성균관대 박종혁 교수, 고효율 긴수명 전해질 개발 … PS 나노소재로

염료감응형 태양전지(Dye-Sensitized Solar Cell)의 수명을 최소 5년 이상 늘리면서 고성능을 유지하는 전해

질이 개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성균관대 화학공학부 박종혁 교수팀이 효율이 뛰어나면서 수명도 긴 신개념 겔 전해질을

개발해 염료감응 태양전지의 실용화를 앞당겼다고 4월15일 발표했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표면에 화학적으로 흡착된 염료분자가 태양빛을 받아 전자를 냄으로써 전기를 생산

하는 전지로, 2개의 전극과 사이를 채우고 있는 전해질로 구성된다.

광전극 쪽은 투명전극 위에 염료분자가 흡착된 이산화티타늄(TiO2)의 나노입자이고, 상대전극은 투명전극에

백금이 코팅돼 있다.

식물의 엽록소가 태양광에너지를 흡수해 광합성을 하듯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광전극에 태양빛이 조사되

면 흡착된 염료분자가 전자를 내놓고 전자가 이동하면서 전기에너지를 만드는 원리이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투명하게 만들 수 있어 건물 유리창 등에 직접 활용할 수 있고, 제조공정이 단순하

고 재료비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20-30%에 불과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는 수명이 길지 않은 것이 단점으로, 전해질로 쓰는 액체가 휘발성이 강해 금방

날아가 액체 전해질을 반고체 상태인 겔(Gel)로 만드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겔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의 짧은 수명 문제를 해결했으나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새로

운 문제를 낳고 있다. 점도가 높은 겔이 태양전지의 나노입자 사이로 침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태양전지에 액체 전해질을 먼저 주입해 나노입자 사이로 침투하게 한 뒤 PS(Polystyrene) 나노소

재를 넣은 결과 고분자 소재가 액체 전해질에 녹으면서 점도가 높은 겔 전해질로 바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기존 액체 전해질의 짧은 수명과 겔 전해질의 낮은 성능 문제를 동시에 극복한 것이다.

박종혁 교수는 “겔 전해질은 기존 액체 전해질보다 염료감응형 태양전지의 수명을 최소 5년 이상 늘린다”며

“차세대 고효율 태양전지 개발을 선도하는 국가들과의 격차를 줄이는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는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NCRC)과 원천기술 개발사업으로 수행됐

으며, 성과는 나노과학 분야에서 권위를 지닌 학술지 나노 레터스(Nano Letters) 온라인에 최근 게재됐다. <저

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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